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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보가 설정된 농지도 농지연금 가입이 쉬워진다

관련법 개정을 통해 농지가격의 30%까지 담보를 설정해도 농지연금 가입이 

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  

□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(지사장 이연춘)는 금년도 8월 24일부터

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농지연금 가입 조건이 완화된다고

밝혔다.

□ 2011년에 도입된 농지연금사업은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

매월 생활자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, 대부분의 농

업인은 농기계 구입이나 자녀 학자금 대출 등의 목적으로 농지

담보대출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농지연금 가입이

제한되었다.

❍ 지금까지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

대출을 받은 경우 담보 설정 비율이 농지가격의 15% 미만일 경

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했으나, 현장 농업인들의 지속적인

가입제한 완화 요구에 따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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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업인들은 자신이 보유한 농지가격의 30%까지

담보를 설정해도 농지연금에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.

❍ 다만, 농지연금 상품 중 수시인출형 상품가입을 통해 기존 금융

기관 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데,

수시인출형 상품은 총 수령가능액의 30% 이내에서 필요 금액을

수시로 인출 가능하며 나머지 70%는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는

농지연금 상품이다.

❍ 한편, 농지연금사업은 올해 2월에도 가입연령 기준을 기존 만65세
에서 만60세로 완화하는 등 농업인 가입 확대와 농정고객 편의

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.

□ 이연춘 진도지사장은 “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 기준을

완화해 농지연금사업이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해준

다는 본래 취지와 역할을 더 충실하게 다 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

말하면서 “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에서는 보다 더 많은 농업인이

농지연금사업의 혜택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

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참여 유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”

이라고 강조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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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] 관련사진

【농지연금사업 홍보 광고문안】

【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청사 전경】


